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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iseases of King Sonja in the 

Chosun Dynasty 

King Sonja lived quite longer than other Kings in the Chosun Dynasty. But he suffered 

various diseases like numbness and pain of the limbs, strokes, gastro-intestinal disorders, 

break down of the normal physiological coordination between the heaπ and the kidneys, 

hea「!-based heat, tinnitus, impaired hearing, thirst with frequent drinking of water, UPI갱r 

respiratory infections, retention of phlegm and fluid. He probably died of stroke due to 

pathogenic wind-cold and flaring-up of the heart fire at the age of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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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績 論

宣祖는 역사적으로 애우 민감한 시기에 朝

魔을 이끌어간 임금이었다. 당시 朝蘇은 對外

的으로는 日本과 明, 그리고 새롭게 흉기하는 

女률 사이에서 平和를 유지할 수 있는 外交政

策을 모색·전개하여야만 하였고, 對內的으로는 

黨爭으로 인한 朋黨政治의 폐해가 시작되어 政

治的 혼란상을 야기하는 시점이었다 여기에 

王辰짧亂, T西再옮L을 겪으면서 朝蘇王朝는 政

治·外交·軍事的으로 開國 이후에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되었다 

울론 이려한 兩亂을 초래한 것부터가 內

部政治의 실패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은 단 

순히 政治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日本을 과소평가하고 자기변혁과 

개방을 소홀히한 측면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宣祖는 백성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면서 압 

록강가까지 도망을 갔먼 치욕의 군주였지만 兵

網로 인한 피폐한 만섬과 나라 살렴을 다시 추 

스르는 역할을 해야만 했었다‘ 그러나 주지하 

는 바와 같이 兩亂以後 朝蘇王朝는 政治·社會

的으로 큰 변화를 맞게되었고, 자연스럽게 宣

祖를 기 점으로 朝蘇時代를 前期와 後期로 구분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 역사인식이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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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蘇B훈代 醫學의 발전도 일반 역사의 전개 

와 다르지 않게 王辰짧펴L을- 전후로 하여 前期

와 後期의 두 단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a며 

ll, 宣祖는 그 분수령의 가운데에 위치하는 象

徵的인 A物이었다. 2)3) 또 世宗과 世祖, 成宗

을 거 치 연서 융성 했던 우리 醫學。l 蘇山君의 

실정을 계기로 정정 멈主性을 잃어가고 中國의 

醫學文物이 무비판적으로 수용되던 당시의 분 

위기에서 宣祖는 許浚으로 하여금 『東醫寶

鍵」 을 編暴4)하게 함으로써 이후 醫學發展의 

1) 金斗鍾, 『韓國醫學史」 , 서울, 探求堂,
1993, p.194, p.261 

2) 孫弘烈은 r韓國中世의 醫橋옮!J度돼究」 에셔 조 
선 초기의 下限을 成宗代까지로 장고 있다 이 
는 成宗代에 r經國大典」 의 領布로 朝蘇時代
의 제도가 완바되었고, 醫授옮!J度도 。l 때 청바 
되었」뜨며 이후 王辰俊亂까지는 벨로 변동이 없 
다가 王辰優亂 이후 큰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 
이라고 보는 견해로셔, 비록 成宗을 하한으로 

하였으나 사실상의 의미로는 王辰優짧L까지 본 
다고도 할 수 있다 (孫弘烈, r韓國中世의 醫擔

制度빠究」 , 서울, 修書院, 1988, p.11.) 
3) r韓國韓醫學史 再定立 [ t〕」 (韓國韓醫學빠究 

所, 보건복지부 과제 1995년도 연구결과 보고 
서)에서는 조선 전기와 후기의 경계를 許浚의 

r東醫寶鏡」 의 출칸으로 장음과 동시에 王辰
優짧L과 연관시키고 있다 
”조선 후기라는 시대 멤주를 광해군 때의 

r동의보강」 출간으로부터 청종말기혹 하였 

다 r동의보강」 의 출간을 시점으로 조선 후 

기의 시작으로 장고 있지만, 실제로는 r동의 

보강」 의 출간에 영향을 마친 당시 동북아의 
최대사건이었던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으로부터 

를 이 시기에 잡아넣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 

(같은책, p46) 
4) 東醫寶藍온 王辰얹옮L을 지 난 5年만인 효祖 29 
年에 太醫 許浚이 宣祖의 명을 받들어 偶醫 鄭
밟, 太醫 楊禮壽, 金應錢, 李命源, 鄭禮男들과 
함께 局을 設하고 橫集하게 되었는데, 아직 완 

성을 보기 전에 다시 丁西의 옮L을 만나 諸醫들 
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그 일은 중단되었던 것 
이다 그 후 宣祖가 다시 許浚에 명하여 단독 

으로 그 橫集을 완성케 하였는데, 그 때에 內

藏方書 500卷을 내어 考-證에 資케 하였다 (金
斗種, r韓國뽑學史」 , 셔울, 探求堂, 1993, 
p.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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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석이 되게 하기도 하였다 『東醫寶鍵」 의 

編幕作業은 宣祖의 命을 받아 許浚이 內藏方書

를 창조하여 완성한 것이지만, 이는 당대의 한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이후 의학전개의 전반에 

걸쳐 그 영향력을 강력히 발휘하여 조선시대 

의학사를 가름하는 가장 획기적 사건이 된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東醫寶鍵」 은 당대까지의 

醫學的 知識을 完聲하게 集大成해 놓고 있어 

朝蘇醫學의 범주를 벗어나 전체 東洋醫史學的

A로도 그 의마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本考에서는 朝蘇社會 前後期의 분기점이 

되며, 그리고 『東醫寶鍵」 의 편찬으로 朝蘇醫

學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한 宣祖의 질병기록을 

『朝蘇王朝實錄」 의 사료를 중심으로 알펴보고 

자한다 

宣祖의 흉病을 考察하는 것은 宣祖 個A에 

국한하여 바라보는 시션과 朝蘇時代 全體 君王

을 아울러 비교하여 그 중의 한 임금으로서 살 

펴보는 시션이 같아 존재할 것이다 醫學史的

인 입장에서 한 個A. 특히 君王의 흉病을 考

察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意味를 지 년다. 

우선 『朝蘇王朝實錄」 의 記錄이 전반적£ 

로 비교적 매우 詳細하며 系統的으로 정리되어 

있고, 또한 그 가운데 君王 個A에 대한 기술 

。l 중심을 。l 뤄 서술되고 있어서 出生부터 死

亡까지 그 A間的인 모든 面을 포함한 셰세 한 

흉病記錄을 꼼꼼하게 상펴볼 수 있다는 것이 

다 이러한 점은 과거 歷史속의 個A的 病病史

의 고첼에 관해서는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며 , 아울러 군왕에 대한 흉 

病記錄의 고첼은 個A的 훗病史의 연구 외에 

당시 醫學의 水準과 面親를 상펴봉 수 있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즉, 同時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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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最高의 權威를 가진 醫術의 혜택을 받았 

을 君王의 '*病과 治標에 대한 冊究는 그 시대 

醫學의 座標와 位相을 살펴볼 수 있는 方法論

。l 될 것이며, 또한 醫學의 變選過程을 社會·

政治 · 經濟 • 哲學 • 文化的연 面과 複合的요로 

살펴볼 때 包括的인 醫史學的 意味5)도 가진다 

할 것이다. 

부언하면 『朝蘇王朝實錄」 은 한 個A의 歷

史가 아난 지배층을 중심으로한 國家 公文書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 歷史記錄物이다. 비교 

적 공정하게 宮中內의 사실 뿐 아니라 당시의 

社會文化象도 반영하고 있으므로 多樣하고 詳

細한 내용을 體系的으로 맘고 있으며, 어쨌든 

형식상으로는 君王 個A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 

로 엮어져 있으므로 君王의 '*病에 대한 記錄

을 쉽게 찾을 수가 있다 그리고 君王에 대한 

治擔는 當代 實力이 最高라 할 수 있는 細醫들 

에 의해 施行되었으으로 당시의 醫學的 수준과 

기술상을 겸토할 수가 있다 따라서 한사람의 

君王의 '*病에 대한 검토는 個A 君王이 아니 

라 나라의 象徵인 염금으로서 파급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醫史學的 내용까지 파약하는 것이 

라할수 있다 

따라서 宣祖의 흉病에 관한 내용을 『朝蘇

5) 유초하는 『한국사상사의 인식』 (pl 8 한 

걸사, 서울, 1994)에서 “한국‘사상’사는 ‘한 
국사’ 일반이나 한국의 정치 · 경제 · 첼학 • 
종교 등 각 부운별 역사와의 두터운 연관 속 
에서만 의미를 지니며 올바르게 해명될 수 
있다 하겠다 ”라고 하였는데, 이는 韓|행醫學 
史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朝蘇王朝
寶錄」 은 단지 임끔의 연행과 행적을 기록하 
는데 그치지 않고 정치 ·경제 · 철학·종교를 
바롯한 시대 전체를 담으려고 노력한 저작이 

므로 우리는 『朝蘇王朝實錄』 에서 ‘朝購時
代’를 상당한 정도 바라 볼 수 있고, 이는 醫
史學的인 연에서도 대단히 의미있는 著作物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朝應時代 宣祖의 淚病에 關한 考察

王朝實錄』 에서 찾아서 겸토하는 것이 가장 기 

본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되 

며, 本 論文에서는 『朝蘇王朝實錄」 이 우리말 

로 번역된 것을 시디롬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 

여 제작한 것 6)을 이용하여 기본 자료로 삼았 

다. 

歷代 朝購時代 君王들의 '*病에 관한 冊究

는 이미 l 996년에 l뭘光大學校 博士學位論文으 

로 나온 金 勳의 ‘朝蘇前期 君王의 흉病에 관 

한 冊究’7) 가 있는데, 이것이 君王들의 흉病에 

관한 본격적얀 冊究로서는 처음이다 여기서 

저자는 朝購 前期의 임금인 太祖부터 成宗까지 

임금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고, 朝蘇時代 君

王들의 평균수명 8)에 관해 언급하고 있으며 체 

계적연 冊究方法論을 처음으로 모색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尹漢龍과 尹陽烈의 ‘〈朝廳王朝實錄

〉에 나타난 朝蘇中期帝王들의 흉病과 死因冊

究’9)가 있다 여기서는 앞의 論文과 비슷한 방 

법으로 그 다음 임금인 薰山君, 中宗, 仁宗에 

대해 分析을 하였는데 특이한 것은 제목에 l死

因’을 언급하여 冊究의 중심 이 질병 全般과 더 

붕어 死因에도 있음을 분명 히 하였다 그밖에 

6) CD-ROM 韓國歷史 五千年 III (CD-ROM 
國譯 朝蘇王朝實錄〉, 서울시스댐주식회사, 
2001 (세종대왕기념사엽회와 민족문화추진회 
가 국역하고 서울시스댐에서 시디롱 데이터 
베이스화함) 

7) 金 勳, ‘朝蘇前期 君王의 풋病에 관한 冊究’,
圓光大學校 韓醫學科 博士學{펴젊文, 1996 

8) 조선시 대 군왕들, 즉 太祖부터 순종 까지 스 
울 영곱 명의 임금의 평균 재위기간은 19년 

2개웰, 평균 수명은 47세이다 (金 勳, ‘朝蘇
前期 君王의 흉病에 관한 冊究’, pl3(圓光大
學校 韓醫學科 博士學位論文, 1996)) 

9) 尹漢龍, 尹陽烈, ‘〈朝購王朝實錄〉에 나타난 
朝購中期帝王들의 흉病과 死因冊究’, 韓國醫
史學會옮、 2001 VOL.14. No.I. 
ppl25 ∼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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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으로 강영민의 『조선시대 왕들의 생로 

병사」 10) 가 있는데, 의사이자 수필가로서 저 

자는 알기쉽게 일반인을 대상으로 간단한 역사 

와 야사를 연용하여 임금의 淚病에 관한 짤막 

한 견해를 내놓고 있으나 專門性 있게 임금의 

淚病을 體系的으로 鼎究한 것은 아니다. 

宣祖(1552 명종 7년∼ 1608 宣祖 41 년)는 

朝蘇 제 14대 임금으로 譯는 없이고, 中宗 悲

↑喜大王의 손자。l며 , 德興大院君 李협의 셋째 

아들이다. 母親은 河東 府夫A 鄭R로 증 領議

政鄭世虎의 딸이다 初名은 李훨인데, 明宗 7 

년(嘉靖 31 년) 王子年 11 월 11 얼 漢城 仁達

~ 私第에서 출생하였다. 明宗의 사랑을 받아 

어린 나이에 河城君에 봉해졌다가 明宗이 후사 

없이 죽자 1567년 6월 16세의 어린 나이로 

朝蘇 제 14대 왕으로 올랐다- 처음에는 아직 

어 리 다는 이유로 仁順王尼 가 좋흉흉흉聽政을 하였 

고 이듬해 실질적인 임금의 職分을 행하기 시 

작하였다 

초기에는 學問에 정진하고 性理學에 입각한 

王道政治를 행하려고 노력하였고, 士林을 두루 

응용하여 한동얀 평화로운 시대가 오는 듯 하 

였으나, 沈義議과 金孝元의 反目 11)으로부터 

I 0) 강영민, 『조선시대 왕들의 생로병사」 , 태 
학사, 서울, 2002 

11) 『宣祖寶됐」 宣祖 10년 5월 27얼 〈심의 
겸과 깅효원의 시바로 인한 상황〉 
처음에 섬의경(沈義議)이 외척(外威)으로 

용사(用事)하여 한때의 명류(名流)들이 모두 
붙쫓았는데 깅효원(金孝元)이 전랑(옳郞)이 
되자 비로소 배척하기 시작했으므로 심의겸 

에게 출입하던 시배〔時輩)을이 미워하여 붕 
당(朋黨)이 정정 나뒤더니 바로소 동서(東 
西)의 설(說)이 생겼다 이이(李쩍)가 대신 
들에게 말하여 둘 다 내쳐서 화단이 생걸 밸 
u] 를 약야야 한다고 청함에 따라 검효원은 
삼척 부사(三隆府使)에 제수하고 심의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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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된 西A. 東A의 紹爭은 朋黨의 시작이었 

다 宣祖는 의성과 변덕이 많은 인물이어서 올 

바른 판단을 내렬만한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朋黨을 조화롭게 조정하지 못하고, 갈수록 

紹爭에 휘말려을었다 또 鄭澈의 탄핵을 둘러 

싼 東A의 분열은 南A과 北A으로 잘라져서 

黨爭은 갈수록 성해졌다 여기에다 1589년에 

일어난 鄭밟立의 역모사건은 나라를 완전히 뒤 

흔들어 놓았고 이 때 宣祖는 무고하게 많은 사 

람을 죽였다. 나라가 어지려워지니 軍投이 문 

란해지며, 秘氣圖識說이 유행하기도 하였고, 

지방군대는 훈련되지 않았으며, 軍籍은 비었고 

國防은 날로 위태로워져갔다 李돼의 10萬養

兵說은 주위의 반대로 무시되었다 宣祖도 여 

러 정황으로 보아 日本의 침략에 대비해 각 지 

역의 방위체제를 강화하려고 하였으나 軍投이 

문란하여 성과를 거둘 수 없었고, 또한 鄭뺑立 

사건을 겪으면서 흐지부지 되어 다가올 日本의 

침략에 거의 대비할 수가 없었다 

滿洲일대에 자리잡은 女률族은 누르하치(老 

ζ可j한)를 중심A로 강력히 통합되어 군사력이 

크게 성장하여 明나라를 위협하게 되었다. 日

本에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를 끌어 

들인 도요토미 허데요시(豊톰秀吉)를 중심으로 

권력이 재편성되었으며, 그는 1585년 關白에 

임명되어 실절적으로 日本을 지배하게 되었고‘ 

강력한 대륙 진출의 의지와 높아져 가는 상인 

들의 불만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明나라플 아 

우플 생각을 하였다 

드디 어 1592년 王辰優亂이 얼어 났으며 , 이 

감사에 제수하였는데, 용사하는 우리들이 사 

당(私黨)을 끌어들이고 정사OE士)를 배척하 
였으므로 이로부터 조정에 문제가 많아졌다 
이 때 이이는 물러가 해주(i劃+I) 에 거처하고 
있었고, 김우옹은 멍을 핑계대고 향리로 돌 
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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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宣祖는 자기 한 옴만 살기 위하여 도망을 

쳤고, 심지어는 明나라로 들어가 歸化할 생각 

까지도 하였다. 戰爭。l 끝나서도 자기흘 따라 

다닌 사람에게 준 홈聖功닮12)을, 武功을 세운 

사람에게 주었던 宣武功톰보다 압도적으로 많 

이 지정하여 여전히 歷史 및 주변부 政勢 認識

에 문제플 드러내고 國難克服의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였다. 오히려 B 本과의 戰爭중에 

도 의연하게 分朝의 직무를 수행, 위험을 무릅 

쓰고 온 나라를 돌아다니며 軍士를 격려하고 

民心을 진정시키는데 큰공을 세운 光海君을 견 

제하였으며, 戰爭에서 혁혁한 武功을 보여준 

李짧닮에게 죄를 주고, 金德敵은 누명을 씌어 

제거하기까지 하였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朝廷은 또다시 北A政

權이 大北, 小北으로 갈라지는 등 政爭을 그치 

지 않았고, 宣祖도 말년에 이르러 각 黨派의 

사람들을 벤갈아 쓰다가 쫓아내는 등, 戰後 政

治社會의 몫序를 바로장고 混亂을 수습할 시기 

에 紹亂을 조장하였다 게다가 말년에 영은 永

昌大君을 편애하여 뒷날 분쟁의 씨앗을 삼았으 

며, 1608년 宣祖 41 년에 57세로 病席에서 잡 

자기 暴死하여 宣祖의 죽음을 우고 光海君의 

일파가 옥살했다는 등의 소문이 펴졌다- 끝까 

지 王位 문제를 확정짓지 않고 우고하게 光海

君을 마워하여 죽으면서까지 政治的인 붕얀을 

深化시컸던 것이다-

12) 王辰懷亂 때에 宣祖를 모시고 의주까지 호 
종한 사랑에게 내련 훈호인 홈聖功닮에 의원 
허준도 포함되어 있다 백성들이 돌을 던지 
고 밸감공급도 거정해 대부분의 벼슬아치들 
이 달아났으나 끝까지 따라다닌 공로로 홈聖 

功닮 3등급에 책봉되 어 陽川君이 란 봉호를 
받았다 (이이화, 『한국사이야기 12』 - 국가 
재건과 챙의 취입, p30. 81(한결사, 서울 
2000)) 

朝蘇時代 宣祖의 흉病에 關한 考察

『宣祖實錄』 은 光海君代에 北A 奇딩敵, 

李爾廳등。l 편찬했으며, 宣祖 25년 (1592) 王

辰懷옮L 이후 16년간의 記事가 그 대부분을 차 

지하여 전체 221 권 중 195권에 말한다 반면 

宣祖 郞位年부터 王辰짧옮L 이전까지 약 25 년 

간의 기사는 26권에 지나지 않는다. 그 이유 

는 王辰懷亂 이전 시기의 『春秋館日記』

『承政院日記」 , 『各司體錄』 등과 같은 관련 

記錄들이 모두 소실되어 實錄 編舞의 資料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다.13) 이후 仁祖反iE으로 

北A政權이 무너지고 西A이 政權을 잡게 되자 

『宣祖實錄』 의 개정을 요구하여 이후 孝宗 8 

년 9월에 『宣피lll.fl~iE實錄」 이 완성된다_ 14) 

11. 本 論

宣祖 6년, 곧 宣祖의 나이 22세가 되는 

해 l 월 3일의 記錄에 ”玉륨이 iE常的이 아닌 

지 이미 몇 해가 되었어도 오래 끌고 낫지 않 

으니 入停한 몹下로서는 누구나 물러가서 근심 

합니다‘” 라는 내용이 보o] 고 그해 2월 25 일 

에는 玉륨이 조금 iE常으로 회복되어 入待한 

멀下가 기빼했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宣祖가 

13) 이성우, 『유네스코 지정 세계기록유산 조선왕 

조실록 어떤 책안가」 ' p298(동방마디어 
(주), 서울, 1999) 

14) 이이화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선조수정실 
록에는 황윤걸과 검성일。1 일본정세에 대해 

낸 의견, 도요토마 히데요시가 보낸 국서 등 

새로이 여러 사실을 보충되어 있고, 션조실 
록과 션조수쟁실록을 합하면 전체적인 분량 
도 각년도마다 균형 이 맞고 내용도 그런 대 
로 갖추게 된다 따라셔 션조수정실록은 당 
파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모자란 부분을 
보충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다 이이화, 『한국사이야기 l lJ - 조선과 
일본의 7년천쟁, p5l(한걸사, 서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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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氣H王盛한 20대 초반에 이 미 목소리 가 얀좋 

은지 몇 해가 되 었다는 것으로 神氣와 賢氣에 

不足함이 있음을 시 사한다. 

또한 宣祖 7년 l 월 7일의 記錄에 입맛도 

없고 자주 체하여 편치 않으므로 醫官이 진찰 

하고 元氣가 허약한데다 얹餘증제가 있다고 말 

한 내용으로 보아 後天牌뿜의 調養에도 문제가 

있어 음식의 R흉熟 降獨 및 水波代謝의 기능실 

조로 인한 껏餘證。l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같은해 8월 16일에는 ‘藥房이 아뢰기 

를. “六뼈가 모두 미열이 있고 1G、賢봅 3藏이 

조금 허합니다. 이 虛熱 때문에 날 것과 찬 것 

을 졸겨 드시므로 中氣가 정차로 손상되어 식 

욕이 없는 것입니다. 遠志 白앉힘 神觀 찢門-­

f只왔을 加味한 養몹進食場은 한편요로는 허한 

연을 보하고 한편으로는 全身을 統通시 키는 것 

이나…”’라는 記錄에서 이 내용이 나타난다 이 

로 보아 이 때의 宣祖는 봅陰不足, 心陰虛, 賢

陰虛, 牌氣虛, 賢氣虛흉 등의 證을 나타냄을 

알수 있다 

또 9웰 27일에는 藥房提調15) 가 문안하고 

加味癡神散을 올렸는데, 이 때의 加味i疑神散은 

東醫寶鍵에 있는 癡神散의 加味方으로 생각된 

다. 東醫寶鍵의 癡神散은 『醫學入門」 「通用

古方詩括」 의 牌몹 부분16)에서 인용한 것으 

로, 뽑氣를 收敬하고 JlJL表를 淸i京하게 하는 處

方이다. 

宣祖8년 (24세) 1 월 2일에 仁順王팀가 昇

15) 『經國大典」 을 근거로 볼 때. 提調는 實務
官뽑의 東班 京官職으로서 , 흉M;是調는 -品의 
官員이, 提調는 二品이상의 官員이, 副提調
는 표三品 堂上官。l 이를 秉任하여 事務를 

指揮 • 藍督하였다 (孫、弘烈, 『韓國中世의 醫
據制度鼎究」 ' p264(修書院, 서울, 1988)) 

16) 李 樞, 『醫學入門j (新校編註醫學入門 下,

p677(大星文化社, 서울,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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週하였는데, 1 월 6일에는 宣祖가 大쨌할 때 

哭하던중 갑자기 기침을 많이하다 콩알만한 핏 

덩이 다섯개를 토하였다 이는 宣祖가 喪을 당 

하여 心身이 많이 困f卷한데다 슬픈 감정을 이 

기지 못하여 師가 傷하고 心牌虛火가 遊上한 

所致라 생각된다‘ 그래서 이 해 1. 2월의 記錄

에는 상이 感氣에 걸리고, 牌띔에 이상이 있으 

며, 心藏에 열이 있다 하는 등의 心·牌·뼈職의 

失調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월 25 일 

에는’--성후의 맥도에 뼈服의 虛數과 牌몹服의 

虛弱。l 전보다 성하고 휩服마저 微弱하여 天頻

이 수척하고 누르며 血氣가 정정 줄어들어 수 

라마저 조금 드시니, 이는 牌몹가 虛弱하여 위 

는 덮고 아래는 冷하며 滋養은 不足한데 勞動

은 지나치시어 虛熱이 위로 올라서 그런 것입 

니다.”라 하며 三仙흡, 生服散, 生마죽 등을 

권하고 있다. 또 3월 2일에는 心뼈虛熱로 醫

官이 加味癡神散을 처 방하였으며 , 3월 5일에 

는 牌뼈服이 아직 좋지 못하여 加味癡神散, 生

服散을 권하고 있다 26세안 宣祖 10년에도 

議政府가 상의 牌몹徒을 염려하는 記錄이 보인 

다. 

이상요로 살펴볼 때 宣祖는 이며 20代에 先

天뽑氣와 後天牌뽑의 調養이 失調하여 玉률의 

문제와 中氣不足, 虛熱이 나타나고 있으며, 

뼈氣의 宣降과 通調水道작용, 牌氣가 水i혈을 

運化하고 昇淸하는 기능, 賢陽의 氣化作用의 

失調로 인하여 水浪代謝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條軟과 이로 인한 在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이후 宣祖의 훗病의 基

本을 이루는 것으로서 특히 賢氣不足과 이로 

인한 心熱의 上煩이 持病으로 남게 된다. 

宣祖는 30대에 이르러 별다른 훗病記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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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蘇時代 宣祖의 病病에 關한 考察

이듬 

49세까지 43세부터 이르러서는 

는더l 

나오질 않는다 다만 宣祖 16년 (32세) 8월 4 

일에는 팔이 아파서 鐵을 맞았다는 記錄이 있 

고, 宣祖 20년 (36세)에는 10월 5일에 感氣徒

狀。l 있어 細醫가 談服을 하였다하고, 같은 달 

13 일에는 二陳場을 올리라는 傳敎가, 18일에 

는 훔仁을 가마한 五味子揚을 들이라는 傳敎가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30代에는 가벼운 節

骨格系 용뽕、과, 感氣정도만 記錄되어 나타날 

뿐이고, 그것도 많은 벤도수를 가진 것이 아니 

었다. 이로 보아 宣祖는 30대에 調構。l ll] 교 

적 잘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또한 肉體的·精神

的으로도 커다란 障뚫가 없이 건강이 잘 유지 

되었던 시기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나타난 記錄만으로 宣祖의 건강상태를 추정하 

않으시다면 二七日이 지난 뒤에는 부득이 藥物

로 조치하셔야 聖候가 회복되실 수 있을 것이 

므로 감히 여쯤니다.”’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1592년 宣祖 25년 (41 세)부터 시작되어 1598 

년 宣祖31 년 (47세)에 끝난 王辰樓짧L 및 T西

그것은 것으로 。L 。
1송슬 간단치 」

τ
카
 시
 

추측해 보건대 , 頭痛, 귀웅렴 , 冒賢痛, 虛寒m:

등의 m:勢로 치료받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宣祖 29년 (45세) 5월 11 일에 “임금의 왼 

再亂17) 등으로 인하여 宣祖의 훗病記錄。1 많 

이 소실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당연 

하겠지만 宣祖의 질병기록은 戰爭이후 40대부 

쪽 귀가 심하게 울라고 들리지 않으며, 왼손의 

손등에 부가 가 있는 듯하고 손가락을 당기 면 

아프고 왼쪽 무릎도 시고 아파서 잘 걷지 못하 

므로 鐵을 맞으려 한다 ”는 연급이 나타나고 

그에 따라 14일과 17일에 鐵을 맞은 기록이 

8월 27일에는 ‘備忘記로 病이 심하여 

정무를 보기 어려우니 世子가 鐘政하도록 傳敎

하다’는 제목의 記錄을 보면 宣祖가 당시 훗病 

狀況에 대해 직정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이를 

보면, ”이제는 양쪽 귀가 완전히 먹었고 두 눈 

이 모두 어두워져 지척의 사이에서도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없고 몇 출의 을도 자획 을 

분별할 수 없게 되었다 게다가 心病마저 생겨 

날로 더욱 고절이 되어 하는 말이 잘못되기만 

터가 그 이전인 20代, 30代에 비해 훨씬 많이 

나타난다 宣祖의 훗病은 아마도 20代의 상태 

를 基本으로 하여 30代에도 그리 좋지는 않았 

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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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17) 일본과 치른 전쟁(王辰樓亂과 T西再亂)은 
1592년 4월부터 1598년 11웰까지 6년 7개 
월동얀 진행되었다 중간 3년의 휴전기간을 
빼면 실제로는 4년쯤 전쟁을 치른 것이다 
결국 당사국 모두가 무송부를 記錄한 셈이 
며, 참전했던 군사을이 그저 자기네 나라로 

돌아간 것으로 전쟁을 마우리지었다‘ 허나 
명나라의 군샤가 참전한 뒤부터 조선은 군사 
지휘권과 화의교성렌을 내주고 수통적인 입 
장에서 일본과 명 나라가 주도하는 전쟁에 수 
통적으로 끌려다니기만 하였으며, 전쟁이 벨 

어지는 전장터로서 모든 피해를 업었다.(이 
이화, 『한국사이야기 11 』 - 조선과 일본의 
7년전쟁, p368(한걸사‘ 서울, 2000) 참조) 

40代에 

매해 흉病에 관한 記錄이 보인다 

宣祖 27년 (43 세) 4월 26일에 ”상이 便願

에 나아가 鐵을 맞았는데 팔목과 넓적다리가 

아프기 때문이었다 ν라 하고 이어서 5월 3일과 

5월 7일에 鐵을 맞았다는 記錄이 있다 

해 宣祖 28년 (44세)에는 7월 28엘과 8월 2일 

에 상이 ~IJ願에서 鐵을 맞았다는 記錄이 보이 

무슨 연유로 치 료를 받았는지 는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8웰 8일에 “藥房 都提調 金

應南, 提調 洪進, 副提調 趙仁得이 아뢰기를, 

‘상께서 鐵을 맞으신 뒤로 성후가 어떠하십니 

까? 頭痛귀웅럼·팀賢 虛寒등 여러 在勢에도 

차도가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快差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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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하는 일도 어그러지기만 하여 좁忘과 願

jlj를 거듭하고 있으니 놀랍고 당황스럽 다 두 

팔은 삼대처럼 뺏뺏하고 두다리는 잘 펴지지 

않아 며뾰와 百體가 아프지 않은데가 없는데 

특히 가슴 속의 답답한 가운은 아직도 없어지 

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宣祖의 말에 

서 볼 때 , 당시 宣祖는 眼흡, 難聽, 心煩↑光問,

上敗해急, 隊眼風 등의 절환을 앓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宣祖 30년 (46세) 1 월 6일에는 宣祖가 複徒

과 뼈痛이 성하며 겨울 추위로 뼈痛이 더욱 심 

해점을 말하고 있으며, 感氣와 股氣jj£ 등을 호 

소하며 雜務를 世子에게 몰리기도 한다 4월 

13 일에는 宣祖가 病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 

고 하는데, 藥房 都提調 등이 偏虛로 인한 耳

嗚이니 鐵을 여러벤 맞고 가을에 서늘해지연 

뜸을 뜨자고 권한다‘ 여기서 일단 宣祖의 在勢

중에 耳嗚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귀의 흉愚 

이 7힘흉化 되어가고 있는 듯하다. 4월 14일에 

는 鐵을 맞으연서 宣祖가 자신의 증세를 말하 

고 있는데, ’‘오른편 겨드랑 밑에 氣가 도는 듯 

하고 오른편 무릎이 늘 시라고 아픈데 대체로 

오른편이 더욱 성하다 그리고 이따금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은 증상이 있고 온옴에 땀이 나 

지 않아도 이쪽은 땀이 나는데 또 추위를 견디 

지 옷할 적도 있다 ”고 하였다 이로 보건대 

宣祖는 賢氣不足으로 인한 耳嗚在勢가 점점 심 

해지고 있으며, 여기에 風寒으로 인한 揮徒과 

隊眼風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宣祖 31 년 (47세)에는 2월에 宣祖의 건강이 

안좋아서 침상에 앓아 누워 있으며 임시 國政

을 世子가 構行하도록 바라고 있다고 하였으 

며, 3월 3얼에는 藥房 官員이 왕에게 鐵을 권 

하면서 말하기플 ’‘톰들이 醫官의 말을 듣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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玉體의 jj£勢가 寒氣는 여전하며 왼쪽 다리에 

통증이 있고 부기가 있는 듯합니다 鐵을 맞고 

藥을 쓰는 엘에 대해서 昆들이 醫官과 더불어 

상의한 결과, 寒펄한 氣運이 氣를 따라 流動하 

여 지금 왼쪽 다리에 있으니 반드시 經服을 따 

스하게 하고 현한 氣運을 運行하게 하는 藥을 

調齊l하여 써 야합니 다 ”라고 하면서 烏藥順氣散

에 蒼까t. 當歸尾, 白가t. 防己, t췄觸, 充活, 挑

仁, 白휴휴, 麻黃을 넣어 쓰고 따스할 때 鐵을 

놓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3월 12일에는 烏

藥順氣散이 별 효험 이 없다연서 獨活을 제거하 

고 奏孔과 桂心을 木J.l\와 續斷으로 대신하고 

黃拍을 넣어 進細하도록 한다 이 부분의 養효 

은 奏효의 異名으로 들어 가는 약물들이 주로 

節骨格系의 질환에 응용되는 藥物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를 오래 복용하 

연 뼈뿜를 상할까 염려하여 延年益壽不老판 加

減을 권하면서 충고 비오는 날에는 五加皮酒를 

드시도록 하였으나 宣祖가 약을 짓지 말라고 

하고 鐵을 맞기를 원하였다. 9월 22일에는 宣

祖의 가슴앓이 증세가 나오는데 藥房이 加入二

陳場을 권하였으며, 온수목욕을 하지 말도록 

건의하였으나 宣祖는 심한 증세를 이유로 온천 

수에서 목욕하기를 명하였다. 이로써 宣祖의 

jj£勢가 계속 성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으며, 

宣祖 자신도 醫學에 어느 정도 조예가 있어서 

藥房의 진언을 평가하거나 스스로 치료책을 내 

놓는 등의 일을 하였음을 보여 준다‘ 이는 냐 

중에 宣祖 37년 7월 2일의 記錄에 , “---내 가 

醫術을 오르기 때문에 그 藥이 在勢에 맞는 것 

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醫書를 조금 보았으므 

로 한두 가지 病이 생기는 까닭을 알기 때문 

에…”라고 써있는 데에서 宣祖가 어느 정도 醫

學에 조예가 있었던 것을 점작할 수 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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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도 f需學을 공부하는 가운데 醫學에 관심 이 

있어 몇몇 주요 醫學書를 講讀한 수준얼 것인 

데, 世宗이나 世祖의 경지에까지는 이르지 못 

한 것으로 판단된다 

宣祖 32년 (48세)에는 都提調 李↑E福o] ’닝느· 
르 

祖의 病이 오래 되 었음을 알고 參휴白까i散에 

찢門*, 木띠, 五味子를 가하여 드시도 

宣祖가 그렇게 하라고 답한 내용이 있 

參휴白까i散은 大病後 助調牌몹 하는데 쓰 

는 藥으로 補裡益氣, 調和牌몹, 化梁, 理牌慘

乾흡, 

록 하니 

다. 

빠, 

볼때 

補師止-­

宣祖의 

등의 效能이 있어 이로 미루어 

病이 오래되어 牌몹機能의 虛哀

로 인한 1JE狀이 당시 에 섬 하였음을 나타낸다 

宣祖 33년 (49세)에는 1 월 9일에 藥房提調

와 副提調가 주상의 愚候에 대한 處方策을 논 

하여 말하기를 상의 1JE勢는 본다 ,c,、熱이 쌓여 

서 온 것이라 三味導*散과 左金:J1을 進細하도 

록 아뢰었고, l 월 20일에는 導*散의 功力이 

미 약하여 淸心九에 木通, 連觀, j한俠神을 加味

한 處方을 올렸다 이 때는 決神도 쳐F白 구분 

이 나뉘어 쓰였음을 알 수 있고, 정사에 마음 

과 몽이 노곤하여 心熱이 쌓아고 있음을 나타 

낸다. 1 월 22일에는 宣祖가 感氣에 걸려 參蘇

飯을 지어 올렸다는 내용이 나온다 2월 28엘 

에는 引餘在이 있어 원래 處方에 찢門*을 가 

마하고 홍白皮를 寶왔한 梅花茶를 더하여 차로 

마시도혹 하였다는 내용이 나오며 이는 5월 

28일 記錄에까지 아직 引iX1JE 이 그대로라는 

引餘括데서 宣祖가 그 동안의 용뽑、에 더하여 

까지 추가로 앓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로써 宣祖가 40代에 앓았던 홍病은 주로 

節骨格系 흉뽕、과 心熱로 인한 煩鍾, 츄힘問, 牌

몹預傷, 虛火上擾, 賢虛在 등의 f훈狀에 40代

후반에 생겨난 引餘在 18)을 추가로 들 수 있 

朝蘇時代 宣祖의 훗病에 關한 考察

다. 이는 40代에 이미 退行性 病愚이 

었음을 나타내며 몸과 마음이 상당히 

免평力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시작되 

지쳐있고 

있게 해 

준다. 

宣祖 34년 (50세)에는 ι、熱로 인한 在狀。l

여전히 나타나고 感氣로 인한 --願1JE o] 보인 

다 2월 5일에는 파↑매徒으로 인해 出入을 옷 

하고 있다는 記錄이 있고, 4월 15일부터는 感

氣에 걸려 A參淸뼈散 加減方을 進細하였고, 4 

월 20일에는 感氣 後遺徒으로 가송에 껏熱이 

塞塞된 연유로 %願가 있어 淸金降火場 加減方

을 進細하였는데 4월 26일에는 宣明防風場과 

二陳場 合方의 加減方을 進偶]하였고, 5월 1 일 

에는 理中짧껏場, i寫白散 등을 進細한 記錄。1

있다. 또한 11 월 21 일에도 感氣에 걸렸음을 알 

수 있는 記錄이 있어 宣祖가 感氣및 이로 인한 

隊願, f양延으로 고생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宣祖 35 년 (51 셰)에는 11 월 11 일에 宣祖가 

뚫亂갚을 일으켜 몹깎場을 조져l하여 올렸는데 

다른 특별한 記錄은 보이지 않는다. 

宣祖 36년 (52세)에는 感氣로 계속 고생을 

하였다. 9월 26일에 感氣 증세는 출었으나 기 

침이 밤에 그치지 않고 눈이 어지러운 증세가 

있다 하였는데, 10월 4일에는 아직 증세가 낫 

10월 지 않아 半J1\九 加減方을 進細하였으며 

8일에도 계속 半J1\:J1을 進細하고 있다 또 12 

월 19일에 ‘임금이 편찮았다. 感、氣가 慢性이 

18) 引餘在은 宣祖 33년에 4건의 記錄이 나타 
나고, 이후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引
餘在이 치료되었을 가능성과, 단지 크게 성 
하지 않게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막 

대한 스트레스로 인한 心껏熱과 IW骨格系 질 
환으로 인한 운동부족의 가능성, 心賢不交로 

인한 上實下虛의 증상 등3로 미루어보아 引
용1-:tiE 이 완치되었을 것_.£_로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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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데 다 뼈P候徒을 앓았다 ’라 하였는데 12월 30 

일 까지 계속 效驗이 별로 없었고, 뼈候徒은 

。l듬해 7월까지 持續되었다‘ 헌데 여기서 말하 

는 半Jli..}L은 『東醫寶鍵」 에서 말하는 半Jl\

}Ll9)을 의미하는 것요로 생각된다. 앞서 宣祖

34년 5월 I 엘과 11 일에 半Jl\JL에 관해 언급 

하고 있는데 , f훈狀이 나 治驚法으로 보아 여 기 

서 말하는 半Jli..}L과 效果가 同一한 處方을 지 

칭 하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半Jli..}L은 『東醫

寶鍵」 에 수록되 어 나오는 『醫學正傳」 의 半

11\}L과 같은 處方이며 20) 당시에 。l 미 쓰이고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宣祖 37년 (53 

세)에는 전의 n며唯효을 계속 앓고 있었으며 3 

월 3일부터 鐵을 맞은 기록이 나타난다. 또한 

평소 心熱로 인해 熱이 오르내리는 등의 1JE勢

가 있었던 것을 호소하고 있고, 前防敗毒散,

i寫白散등의 藥을 進細한 내용이 나온다 7월 

2일에는 藥房。1 아뢰기를, “---몹시 더운 때를 

만나 11'..、師의 火가 목구멍£로 치솟기 때문에 

19) CD동의보감 ver. 1. 0, 여강출판사, (주)솔 
빛조선마디어, 1994 
밴과환(半Jl\九) 담수를 치료한다. 끼우릇(반 
하), 하늘타리씨(과루인) 각각 200g, 패오, 
도라지(걸경) 각각 80g, 지각 60g, 지모 
40g. 위의 약을을 가루내어 생강즙에 불련 
증영에 반죽한 다음 벽오동씨만하게 알약을 
만든다. 한벤에 50-70알씩 생장을 달인 물 
로 먹는다. 끼우릇은 반드시 생강즙에 오랫 
동안 불렸다가 누른 빛 이 나도록 붉아서 써 
야 한다 그렇지 않으연 목구멍 이 아리 다〔정 
전〕 

許浚, 『東醫寶錯」 (新編, 雜病篇, p268(大
星文化社, 서울, 1992)) 
半11\}L 治짧敵 半夏, Jl\養仁各五兩, 貝母,
樹혔各二兩, *只뤘-兩半, 知母-兩, 右寫末,
養It漫薰館, 和켜챔子大, 훌場下五七+J.L. 
半夏, 1順!7..~풍養It. k》‘黃色, 否則練n용 「正
傳」

20) ’m’字와 ‘짜字는 그 형태가 유사하여 잘 
혼동이 되므로 잘못 쓴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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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며P옳1JE과 失륨1JE 이 오래도록 쾌차하지 않는 것 

입니다.”고 하였다 n며n像部의 문제로 인하여 

목소리에 영향이 생겼고 이것이 慢性。l 되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9월 

23 일에는 평소 앓아오던 偏頭痛。l 돌연 발작 

하여 鍵을 연속으로 맞았으며 , 이 偏頭痛은 

10월 23일까지 거의 한달 가량 지속되었다 

그리고 同日에 藥房 官員을에게 포상을 하기도 

하였는데, 宣祖의 偏頭痛이 어느 쟁도 快差하 

였음을 정작할 수 있다 

宣祖 38년 (54세)에는 7월 30일에 宣祖가 

오랫동안 藥을 드시고 調構하셨다 하며 8월 I 

일에는 宣祖가 備忘記로 이르기를 “내가 평소 

에도 흉病이 많았는데, 근년에는 갑자기 失語

徒에 걸려 百藥。l 效驗。l 없어 실로 언제 다시 

면價들을 접하게 될지 알 수 없었다”하니 오 

랫동안 藥을 복용한 것은 失語효 때문인 듯하 

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失語徒。l 현대의학에 

서 말하는 失語徒과 같은 것은 아닌 것 같고 

앞뒤의 내용을 잘펴보연 失륨徒과 같은 의비로 

쓰얀 듯하다 

宣祖 39년 (55세)에는 주로 節骨格系 흉뽕、 

을 앓았고, 귀의 病뽕、도 계속되었다‘ 4월 25 

일에는 宣祖가 傳敎하기를 “렛속。l 크게 울리 

니 鐵을 맞을 때 한꺼벤에 맞고 싶다. Y℃을 의 

논하는 일은 鐵醫가 전담해서 하도록 하라 ”고 

하였다 鐵을 맞을 때 한꺼 번에 맞고 싶다고 

한 것요로 보아 전부터 鐵治擔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요며, 이 때 耳嗚 증상이 

다시 심해진 것£로 볼 수 있다. 또한 鐵醫로 

하여금 鐵治驚를 전맘하도록 하였으니 , 鐵醫가 

鐵을 맘당할 만큼, 鐵醫라는 직분이 이미 分化

되어 있어 각 專門的인 治擔領域을 우대하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었다 할 수 있다- 이는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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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勳時代 宣祖의 ~病에 關한 考察

25일에서와 같이 5월 23일에도 鐵術은 鐵醫

에게 불어서 전당하도록 다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이 될 것이다 5월 7일에는 손 

가략이 자유롭지 못해 붓을 들 수 없다고 하였 

고, 5월 23 일에는 다리 어깨 귀밑이 시고 아 

파서 鐵醫로 하여금 鐵을 놓도록 하였다. 10 

월 말 경까지 鐵治擔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사 

실상 이듬해까지 계속 이어진 것이라 할 수 있 

다 

宣祖401건 (56세)에는 3월 말경에 鐵치료를 

4벤 받은 것으로 되어있고, 7월 12일에는 藥

物治據의 記錄이 보이며 , 8월말부터 9월 중순 

까지는 다시 鐵治據를 꾸준하게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10월 9얼에 宣祖는 새벽에 氣急하 

여 쓰러졌다 상이 일어나지 옷하고 의식이 들 

지 않아 淸心元, 蘇合元, 養i十, 竹i歷, 類子黃,

九味淸心元, 털**末, 陳米飯 등의 藥을 벤잘아 

가며 올렸다. 醫官들은 널이 추워 寒氣가 염습 

하여 그런 것 이 라고 보고하였는데 다시 呼吸이 

가빠져서 앞의 藥을 올라다가 오래도록 呼吸。l

가라앉지 않고 가래도 성하여 二陳場 加減方을 

올라 니 조금 가라않았다. 다음날 宣祖는 “衣冠

들은 風효이라 말하나 내 생각에는 필시 명치 

사이에 .熱이 있는 것 같다. 망령되이 너무 

찬 藥햄j를 쓰다가 한 벤 쓰러지띤 다시 떨치고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라 傳敎하였는데, 아 

마도 이 때 宣祖가 쓰러진 。l유를 醫官들은 風

。l 라 하여 잔 약제를 쓰려고 하였던 것 같다 

어쨌든 이 때 宣祖는 결과적으로 앞으로의 治

據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사실 醫續의 

專門A엔 醫官들의 의견을 쫓는 것이 타망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불론 宣祖는 그 동안 持病

으로 계속되 는 心熱과 쳤熱, ι、賢不交, 上實下

虛의 증세를 보여온 것이지만 쓰러진 이유가 

風寒~~라는 것에 주의 하여 醫官의 의 견에 따라 

j덤爾방향을 정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다 

이후로 宣祖는 계속 心氣가 上越하여 精神

이 좁迷한 것이 1 년여 지속되었으며 10월, 11 

웰에 걸쳐 王世子가 待흉을 하였고, 11 월 13 

일 으디어 細醫 許浚을 탄핵하는 말이 나온다 

司課 宋錫慶은 “許浚은 首醫로서 자기 소견을 

고접하여 경송히 독한 藥을 썼!!__ 니 죄를 다스 

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라며 許浚을 탄핵하 

였고, 같은 날과 다음날까지 이어서 구혜, 송 

보, 유경종, 임장 등이 계속하여 引樣21)하였 

다 11 월 14일 宣祖가 답하기를 許浚은 죄가 

없다며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11 월 23 일 宣

祖는 感氣에 걸려 孩願가 重하여 治據를 하였 

으며 12월 18 일 記錄에도 기침과 煩熱이 持續

되고 있음이 나타나 았다 

宣祖 41 년 (57세)에는 l월초에 感氣가 거의 

나아 餘氣가 있다고 하였으나 원래의 在狀은 

아직 낫지 않았다 하여 닮下들이 민망해하였 

다 1 월 11 일에는 滋賢九, 交感판을 進細하여 

계속 服用한 것 같다 2월 1 일 未時에 강자기 

健康이 위급해져서 養1十, 竹醒, 導淡場, 龍腦

蘇合元, 開關散 등을 들여갔으나 宣祖가 이를 

다 服用했는지는 확설치 않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王世子가 細醫로 하여금 談察

하게 하었을 때 細醫가 나와서 말하기를 “일이 

。l 미 어쩔 수 없게 되었요니 어찌할 바를 모르 

겠습니다”라고 하였는데, 그리고 나서 王世子

가 下令하기 를 “熱治據하는 藥을 마 리 준비 하 

21) 인혐(引緣) 
團CD자신의 잘옷을 깨달아 뉘우침 m크게 잘 
옷한 사람도 인혐을 하면 용서하는 것이다 
@벼슬아치가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느껑 
(국렵국어연구원 표준대사전을 수록한 한달 

과 컴퓨터사에서 만든 한글 2002의 한컴사 
전에서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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交 등의 흉病。l 戰爭을 겪으면서 神經徒, 火病

과 겹쳐서 폼의 狀態를 더욱 안좋은 방향으로 

15-2 

라 ”고 하였다는 사실이다.22) 먼저 빼醫가 진 

목숨이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Vo I. 

끌어가서, 결국 죽음에 이르도록 한 가장 큰 

動因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宣祖

찰한 뒤에 한 말은 과연 이비 宣祖의 

돌이켈 수 없는 상태였다는 말하는 것얀지, 아 

니면 말 그대로 細醫의 능력으로는 이제 어떻 

가 毒殺되었다는 소문이 死後에 끊임없이 떠돌 

선맹성이 없는 것으로 

기록된 내용만 

뒷받챔할만한 근거나 

「宣祖實錄」 에 

毒殺說을 

없으며, 더구나 仁祖反lE 이후 

「光海君日記」 에서도 이러한 

毒殺說이 연급되고 있지 않다는 점 이 다 24) 

西A들이 편찬한 

〔喜〕, 성내는 것〔愁〕, 생각하고 사색하는 것 
〔思〕, 슬펴하는 것〔悲〕, 무서워하는 것〔恐〕) 
이 몹시 지나치연 잡자기 중풍이 생기는 수 
가 있는데 이것은 5가지 감정이 몹시 지나 
치면 성한 열이 생기기 때운이다〔하간〕 (CD 
동의보감 ver. 1.0, 여강출판사, (주)송빛조 
선미디어, 1994) 

24) 宣祖의 毒殺說은 光海君과 李爾廳의 -派에 
의해 宣祖가 毒殺되었다는 소운을 말한다 
특히 仁祖反lE과 더불어 光海君이 제거된 뒤 
로는 더욱 그 所聞에 힘이 살려 反lE의 lE當
性을 부여하는데 -助하였다 西A측의 기록 

인 「光海君日記」 에는 宣祖가 승하하는 당 
일에 ‘未時에 창옐밥을 올렸는데 上이 장자 
기 氣가 약히는 병 이 발생하여 위급한 상태 
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李肯翊
의 『戰짧室記述」 에는 『南漢集」 을 안용하 
여 宣祖의 毒殺說을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는 

데, 선바 의원인 성협이 입시 이후에 ‘임금의 
몽이 이상하게 검푸르나 바같 소운이 헛말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즉, 당시에 

宣祖가 光海君 측에 의해 毒이 든 창옐밥을 
먹고 송하하였다는 소운이 떠돌았다는 것인 

데, 이것은 反lE의 lE當性을 부여받고자 하 
는 西A들의 政略的이고 의도적인 유포가 아 
니었나 생각된다 다만 공식적으로 實錄 등 

에 기록할 수는 없었고, 다만 民間에 11] 공식 
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 두 

책을 창조할 것 ) 

이덕일, 『누가 왕을 죽였는가」 , 서울, 푸 
른역사, 1998, pp.43-68 ‘ 

강영만, 『조선시대 왕들의 생로병샤」 , 서 
울, 태학사, 2002, pp.146 ∼ 147. 

게 處置해야 할 지 모르겠다는 것인지가 확실 

하지가 않다 그런데 王世子가 熱治據藥을 命

하였다는 것은 王世子가 어느 정도 醫學에 조 

예가 있다는 것과 또 宣祖의 흉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意味한다 細醫가 이미 

갈팡질팡할 때 王世子(光海君)가 治據의 방향 

을 잡고 下令했다는 것은 王世子가 의연하게 

宣祖의 치료에 대처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러 나 결국 宣祖는 쫓흉遊하였다 

았으나 이것은 그다지 

니
-
-
수
1
 

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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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된다 

宣祖를 

이르도록 한 흉病은 역시 

情況A로 볼 때 中風으로 인한 껏끊塞塞인 듯 

하다 23) 물론 持病인 引흩x1JE과 ,L,、熱, 心賢不

直接的으로 죽음에 

22) 이로 미루어 보아 지금까지 열치료약을 그 
다지 쓰지 않았거나, 아니면 준바하지 않았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션조 자신이 찬 

약을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한 것이 
그동얀의 치료과정에 영향을 마쳤음을 짐작 
할 수 있고, 또한 앞서 허준이 탄핵된 이유 
를 볼 때 상당한 근거 가 있다 

23) 동의보강 잡명편의 풍운에서 나오는 다음의 
성명이 참고할 만하다 
열은 풍을 생기게 한다〔熱生風〕 
대체로 습(i뭘)은 당(찮)을 생기게 하고 망은 
열(熱)을 생기게 하며 열은 풍(風)을 생기게 
한다〔만섬〕 
0 풍병의 원인은 흔히 열이 성한 데 있다 

민간에서 풍이라고 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을 
말한 것이지 근본을 말한 것은 아니다 이것 
은 간목(府木)의 풍이 몹시 설해서 갑자기 
중풍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밖으로부터 풍을 
맞아서 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섭생을 잘 

하지 못하여 성화(心火)가 몹시 성한데 신수 
(賢水)까지 허약하여 성화를 억제하지 못해 
서 생긴 것이다. 이와 같이 되면 음이 허해 
지고 양이 설해지연서 열기가 몰련다. 그러 

므로 정신이 흐려지고 힘줄과 빼마디를 놀리 
지 못하며 졸도하여 아무 것도 모르게 되는 
것이다 대체로 5가지 감정(기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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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結 論

宣祖는 1552년에 태어나 1567년 16세에 

朝蘇의 제 14대 王位에 오르고 仁順王E의 훨 

羅聽政을 거처 1568년부터 政事를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하였다. 젊어서는 學問에 精進하고 

性理學에 기반한 王道政治를 이끌어 政治가 안 

정되기도 하였으나 나중에는 그렇지 옷하였고 

오히려 朋黨과 政爭을 부추긴 면도 없지 않다. 

1608년 재위 41 년만에 57세의 나이로 세상을 

뜨기까지 각종 政爭, 평짧, 戰爭 등 어지렵고 

國難이 많은 시기를 지냈으며, 특히 日本과 치 

른 7년 동안의 戰爭으로 옴과 마음이 모두 심 

각한 揚傷을 받았다 宣祖는 총 8名의 歸A에 

게서 14男 11 女의 子女를 얻었는데 25). 말년 

에 얻은 永昌大君을 총애하고 臨終時에 부탁한 

다는 유언을 낭겨서 光海君。1 政權을 掌握하는 

데 어려움을 주었고 결과적으로 仁祖反正의 멀 

미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宣祖는 22세에 이미 玉륨이 정상이 아닌지 

몇 해 되었다하고, 23세에는 元氣가 虛弱한데 

얹餘在勢가 있다는 醫官의 말과, 이후 상의 牌

몹와 師, 牌, 賢의 機能失調에대한 記錄, 26셰 

(宣祖 10년)에는 議政府가 상의 牌몹1JE을 염 

려하는 記錄을 보면 20대에도 밸써 健康에 문 

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짧欲의 근원이 

되는 牌緣의 機융g虛哀로 인한 얹飯證 및 心牌

虛火와 관련된 얹熱의 1JE狀과 後天不足£로 인 

25) .iE姐 짧仁王尼는 後關가 없었고, 繼뼈 仁種

王E가 永昌大君을 포함해 l 男 1女, 옆婚 
金e\;가 光海君과 臨海君 등 2男, 仁婚 金e\;

가 4男 5女, Iii힐婚 金e\;가 1 男, 靜頻 閔a가 
2男 3女, 貞爛 洪a가 l男 l女, 溫婚 韓民
가 3男 l女를 낳았다. (박영규,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질록j • p229(서울, 을녘, 
1996)) 

朝蘇時代 宣祖의 흉病에 關한 考察

한 牌몹機能失調의 徒狀이 잦다 23세에는 消

化不良과 껏i1\1JE으로 養몹進食揚을 복용했고, 

48셰에는 牌몹機能虛흉로 參참白겨t散을 복용 

하고, 51세에는 뚫亂으로 몹零場을 복용하기 

도하였다 

30대에 시작되는 節骨格 흉愚은 이후 계속 

나타난다- 32세에 宣祖가 팔이 아파서 鐵을 

맞았으며, 38세에 偏虛在으로, 43세에 팔목과 

넓적다리가 아파서, 47세에는 寒氣로 인한 왼 

다리 통증과 부기로, 50세에는 오른 팔꿈치가 

r당기고 아파서, 55세에는 손가략이 불편하여 

鐵치료를 받는 등 神經痛과 嚴痛, 경솥痛, 麻木,

揮在을 앓았다 또한 이 時期에 이미 鐵醫라는 

직분이 分化되어 鐵治擔를 전담한 것도 볼 수 

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神經性으로 왔으리라 생 

각되는 心熱, 心賢不交 응의 m:狀은 비 교적 일 

찍 나타나는데, 24세에 心藏에 열이 있다고 

하였고, 45세에 心病이 생겨 좁忘하다 하였으 

며 . 49셰에는 宣祖의 증세는 본디 心熱이 쌓 

여온 것이라 三味導j한散과 左金九을 進細하도 

록 하였고, 52세에는 藥房이 。}뢰기를 心뼈의 

火가 옥구멍으로 치솟기 때문에 뼈唯효과 失륨 

在이 잘 안 낫는다고 하는 등 宣祖는 ι、짧熱, 

心虛火上씻의 1JE勢를 늘 보였다‘ 

44세 부터는 귀울렴, 難聽 등의 흉惠을 호 

소한다. 45셰에도 5월 11 일에는 왼쪽귀가 심 

하게 울리고 플리지 않는다고 하였고, 8월 27 

일에는 양쪽 귀가 완전히 먹었다고 말하고 있 

다 46세에는 耳嗚이 있었고, 55세에 컷속이 

크게 울린다고 하였다 이는 先天票願不足으로 

인한 賢虛와 心짧熱로 인한 樣火에 의한 賢虛

耳嗚, 짧火耳嗚으로 볼 수 있으며, 이후 個흉 

病으로 정착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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偏頭痛은 53세의 記錄에 보면 평소 앓아왔 

던 偏頭痛이 9월 23 일부터 發作하여 10월 23 

얼에 快差하였음을 시사하고 있어 비록 성했던 

것은 이 때이지만 偏頭痛 역시 禮淚이었던 것 

으로보인다 

引餘徒은 49세 되던 해 2월 28얼 처음 나 

오고 4월 23 얼, 5월 8일, 5월 28일에 나오 

는데 마지막 5월 28엘에는 宣祖가 引餘在이 

그대로라고 답하고 있어 , 사실상 引欲在은 完

治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이 

후 記錄에는 이러한 引餘徒에 관한 기록이 나 

타나지 않표므로 크게 신경쓸 정도의 절환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呼吸器 훗愚인 感、氣에 관한 記錄도 꾸준하 

여, 24세, 36세, 46세, 49세, 50세, 52세, 

56셰, 57셰에 걸쳐 나오는데 말년드로 갈수록 

그 기간도 걸어지고, 후유증인 짧꿇, 隊敵, Jli1i 

熱에 관한 증상 등을 호소하고 있다 

56세인 10월 9일에 새벽에 宣祖는 갑자기 

氣急쭈'fill하였고, 이 는 風寒으로 인한 후中風인 

것으로 추정된다 선조 41 년 (57세) 2월 1 일 

宣祖는 다시금 위급해져서 쓰러진 후 세상을 

떠났다‘ 死亡의 情況이 소상하게 냐타나지는 

않지만 그 원인은 오랜 기깐 쌓여온 心虛火1:.

씻, 짧熱 등으로 쇠약해진 건강상태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악화된 건강상태에 風寒

뻐가 그 직접적 死因으로 생각된다 비록 宣祖

가 여러 가지 병증으로 시달려 왔으나 사망에 

이를만한 특별하고도 직접적인 원인이 별달리 

기록되 어 나타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이후 毒

殺說이 끊이지 않고 나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仁祖反.iE 이후, 反.iE의 .iE當性과 名分

을 내세우기 위한 政治的·黨利黨略的 의도가 

내포된 것 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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宣祖는 朝蘇時代 君王들의 평균수명 인 47세 

보다 약 10년이나 더 살아 57세에 승하하였으 

므로 비교적 長壽를 누렸다고 할 것이다 그러 

나 壽命에 비해 그다지 건강한 삶을 누렸던 것 

은 아니었다. 젊어서부터 玉音의 문제, 牌몹의 

문제 등으로 고생하였으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다양한 淚病을 경험하였고, 결국 持病으 

로 인한 쇠약해진 몸에 中風으로 삶을 마감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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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實鐵{| 나타난 宣祖의 흉病과 셈勳| 관한 記錄

年代 ~病과 治擔

6년 1 월 3일 
政院이 상의 목소리가 좋지 않다고 藥房提調로 하여금 문안하게 하기 

릎 청하다 

2월 1 일 상께서 玉륨이 조화를 잃었으므로 神氣를 기르기를 청하다 

2월 25 일 玉륨이 조금 정상으로 회복되었으므로, 入停한 신하가 다 기빼함. 

3월 17 일 經鐘에서 상의 목소리가 낭냥하다 

7년 1 월 7일 장이 자주 체한다하여 醫官이 진찰하고 원기허약에 껏餘을 겸하였다함 

1월 7일 牌봅가 상했는지 음식생각이 나지 않는다 

1월 8일 藥房提調가 문얀하다 

1월 10일 柳希春。1 牌뽑를 조리하는 법과 食樓單子를 써서 아뢰다 

8월 16 일 藥房이 養뿜進食場을 쓰도록 권하니 따르다 

心神몹 3鐵이 허하므로 藥房이 養몹進食揚을 권하며 마음을 맑게 하 

기를 청하다 

9월 17 일 기운이 편치 못하여 藥房提調가 운안하다 

9웰 27 일 藥房提調가 운얀하고 加味疑神散을 올리 다 

윤 12웰 21 일 政院이 대전에 문얀하고 찰 조섭하도록 업계하다 

8년 1웰 6엘 상이 곡하던 중 기침하다 핏덩이를 토하다 

1 월 21 일 강기기운이 있어 藥房提調가 和解힘j를 권하다 

1 웰 25일 
左相 朴淳이 素食을 한 지 오래어 상의 牌몹에 이상이 생겼으니 민망 

하다고 말하다 

2월 18 일 醫官이 입진하고 몹服과 心鐵이 좋지 않다고 판정하다. 

2웰 25 일 
聖候의 服度에 뼈牌몹賢맥이 약하므로 三仙홉, 生服散 생마죽 등을 

권하다‘ 
3월 2일 醫官이 업진하여 虛熱을 치료하기 위해 加味癡神散을 쉰하다-

3월 5일 醫官들이 업진한 뒤 뼈服과 牌服이 아직 좋지 않다고 진단하다 

13년 11 월 5일 상의 惠候가 여전하다 

11 월 9일 상의 惠候가 차도가 있다 

11 웰 26일 상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어 停藥廳을 파하게 하였다 

16년 8월 4일 상이 팔이 아파 침을 맞았다. 

20년 10월 5일 감기가 들어 細醫를 들이라는 傳敎가 있었다-

10월 13 일 醫官에게 二陳場을 올리라는 傳敎가 있었다 

10웰 18일 醫官에게 잘구씨를 가마한 五味子漫을 플이게 하다-

12월 9일 상의 건강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內醫院에 상을 내리다 

22년 4월 10 일 偏虛證으로 經絡에 침을 맞다. 

4웰 13 일 상이 두차례 침을 맞았다 

27년 4월 26 일 상이 팔목과 넓척다리가 아파 침을 맞다‘ 

5월 3일 침을 맞다. 

5웰 7일 침을 맞다 

28년 7월 28 일 別願에 나아가 첨을 맞다 

8웰 2일 임금이 別願에 나아가 챔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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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8일 
頭痛 귀울램 됩뽑 虛寒 등의 증세가 차도가 없자 약방에서 약물치료 

를 건의하다 

29년 5월 11 일 
왼쪽귀의 異名, 難聽, 오른손의 부기와 손가략의 奉引痛, 왼쪽 무릎 

의 醒痛으로 칭을 맞다. 

5월 14일 칭을 맞다. 
5웰 17 일 침을 맞다. 

8월 27 일 양쪽 귀의 難聽과 눈이 어두워지고. ,G、病, 四股不利로 고생하다 

301건 1 월 6일 *졌在, 뼈痛, 感氣, 없氣JJE이 있다. 
4월 13 일 藥房都提調 金應南 등o] 첨놓고 뜸뜰 날짜를 아뢰다 

耳嗚徒.9..로 聽宮 흉흉風 外關 中i者 後짧 願骨 合씁 大漢 俠짧, 偏虛JJE

4월 14일 으로 됩觸 通里 三里, 겨드랑이 밑에 氣流注徒으로 뿜짧 陽陸束 承山

*에 침을 맞다. 
31 년 2월 17 얼 玉候가 편치 않으나 政院o] 이를 우려하다 

3월 3일 
李7G靈 등 藥房 관원이 玉體에 寒氣로 인하여 왼다리에 통증과 부기 

가 있어 烏藥順氣散 加減方과 침을 권하다-

3월 12 일 
藥房 官員이 왕의 처방으로 烏藥順氣散 加減方과 延年益壽不老升 加

減方 五加皮酒를 권하다‘ 

9월 22 일 
藥房이 온수로 목욕하는 것을 긍하기를 아뢰고, 왕의 증세가 껏으로 

인한 것이므로 加入二陳場을 권하다. 

10월 5일 ~l 」L ~。λ}다 -, 

10월 9일 침을 맞았다. 

32년 윤4월 26얼 
都提調 李't흘福 등이 임금의 건강을 근섬하여 아뢰며, 參힘白가E散 加

減方을 권하다 

33년 1 월 9일 
藥房提調 洪進과 옮IJ提調 柳熙繹가 주상의 愚候에 대한 처방책으로 三

味導컷F散과 左金JL을 권하다. 

1 월 20얼 
날씨가 추운 관계로 첨 놓는 것을 마루고 淸心九 加味方을 지어 올리 

다. 

1 월 22 일 藥房이 문안하나 감기증세가 있어 參蘇餘을 지어 올리다. 

2월 28 일 
藥房提調 洪進과 副提調 柳熙繹가 문안하고 引용xm:에 대한 처 방을 아 

뢰다. 

4월 23 일 引융xJJE의 증세가 여전하다‘ 
5월 8일 引餘훈의 증세가 여전하다 

5월 28얼 引餘훈의 증세가 여전하다 

34년 3월 24일 藥房 都提調 金命π 등이 침 맞을 것을 아뢰 다. 
3월 27 일 상이 침을 맞다 

4월 9일 팔에 됩體, 曲池, 발에 二里, 總骨의 혈을 치료할 것을 정하다 
4월 10 일 藥房 都提調 金命7G 등이 치료 내용을 보고하다. 

4월 15 일 藥房 o] 상의 강기 치료 처방을 보고하다. 

4월 16일 감기 증세가 점점 차도가 있다 

4월 20 일 짧을 다스리고 기첨을 멈추게 하는 약을 짓도록 하교하다. 

許浚 등에게 진찰을 지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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聖候가 뼈牌服 價數하고, 가슴에 껏熱。l 있으므로 淸金降火場 加味方

을 아뢰다 

4월 23 일 콧물이 여전하므로 淸金降火揚 加減方을 권하다. 

4웰 24일 증세가 여전하다, 

4웰 26일 藥房이 宣明防風揚 合 二陳楊 加減方을 권하다 

5월 1 일 
聖候의 感冒徒은 풀렸£나 가슴에 껏熱로 o~n秋가 그치지 않으므로 理中

좀섭*쳤場, 半11\}1.. 加減方을 권하다. 浪在에는 鴻白散 加減方을 권하다 

5웰 4일 증세가 똑같다. 

5월 11 일 半11\}1..과 i寫白散을 올련 것에 대해 운얀하니 평안하다고 당하다, 
9웰 11 일 성상의 오른 팔꿈치 관절에 醒奉痛이 있어 챔을 권하다 

9월 13 일 상이 便願에 나가 曲池슛과 阿是t에 뜸을 ES. 다-
11 웰 21 얼 領議政 李桓福 등이 상이 感氣 吸願가 있어 문안하다 

35년 11 월 11 일 홍틀짧L徒으로 인해 內醫院 細醫의 진찰을 받고, 뽑零場을 조제해 받다-
36년 9월 26 일 상이 感氣로 인한 기첨이 있어 藥房이 살피다. 

10월 8일 藥房。l 올련 半)1\九을 진저 리 가 나지 만 먹 겠다고 하다-

12월 9일 임금이 感氣가 慢性이 된 데다 n因P뚫在을 앓아서 편찮았다 
12월 20 ∼ 26 임금이 편찮다 

12웰 28∼ 30일 임금이 편찮다 

12월 30 일 玉候가 편찮아 약을 잇달아 드셔도 효험이 없다, 

37년 1 월 1 일∼2월 
임금이 편찮다‘ 

14일 
3웰 3 일 임금이 뼈唯가 아파 音聲이 변한 증세로 別願에서 챔을 맞았다-
3월 5일 침을 맞았다 

4월25얼∼5월 4일 침을 맞았다 

5월5일∼5월 14일 임금이 편찮다. 

5월 14일 렛가의 麻擇효과 U며唯의 증세로 藥房 都提調 등이 문안하다 

藥房。l 체防敗毒散을 더 드시라고 하다 

5월 15일∼6월 8일 임금。l 편찮다. 

6월 14일 i寫白散을 복용하고 있는데 효과가 없다 

7월 2일 
상의 持病인 뼈P옳在과 失륨:JlE의 치료를 위해 醫術에 능한 사람들의 

書양를 받도록 하다 

9월 23 일 偏頭痛의 발작으로 침을 맞다-
9월 24일∼9월 

침을 맞다‘ 
29 일 

9월 30일∼ 10월 
상이 편찮다 

20일 

10웰 23 일 備忘記로 임금이 偏頭痛을 앓았을 당시의 藥房 官員들에게 포장하다 
38년 7월 30 일 상의 건강이 완치되지 않아 朝講만 허락하다 

8웰 1 일 
3년 만에 쾌유하여 經짧을 열게 되었으니 世子는 군선을 거느리고 

하례해야 한다고 備忘記로 이르다. 

11 웰 22얼 5.jlj願에서 침을 맞다. 

39년 4월 25 일 껏속。l 크게 울려 칭맞기를 備忘、記로 傳敎하다-

4월26일∼5월 6일 별전에서 챔을 맞다. 

5월 7일 손가략이 불편하여 東西南北을 世子를 시켜 쓰게 하다 

5웰 8일 別願에서 침을 맞은 후 뜸을 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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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웰 23 일 기운이 다리 어깨 귀밀까지 오르내리며 짧痛이 있어 藥房에서 문안하다. 

5월 24일 땀을 흘린 뒤에 증세가 좋아지 다 

6월 10 얼 증세가 쾌차하다. 

9월 14일 침을 맞다 

9월 16일 첨을 맞다. 

10월 30일 손가략이 오래 회복되지않아서 藥房 都提調 등이 문안하다 

40년 3월 
왕이 침을 맞다. 

21 일∼3월 26일 
8월 29얼∼9월 

첨을 맞다-
19일 

10월 9일 
새벽에 기가 막히연서 념어지다- 淸心π, 蘇合π, 훌tt. 竹i歷, 類子

黃, 九味淸心元, 흡쫓末, 陳米餘 등을 올려 기후가 조긍 안정되다‘ 
藥房에서 A參Ji頂氣散을 아뢰다 
↑놓藥廳에서 寒氣據覆이 라고 보고하다 
호흉이 다시 가빠지니 待藥廳 官員등이 입시하다 淸心JG 등을 복용 

하다 

호봉이 다시 가빠져 淸心元 응을 복용하다. 

10월 13 얼∼ 11 월 
王世子가 대내에서 待~하다. 

12얼 

11 월 13 얼 司課 宋錫慶 이 細醫 許浚을 탄핵하다. 
細醫 許浚 탄핵 문제로 大司課 柳j間이 引據하다. 
細醫 許浚 탄핵 문제로 lE言 구혜가 引據하다. 

細醫 許浚 탄핵 문제로 敵納 송보가 引據하다 

細醫 許浚 탄핵 문제로 柳慶宗이 引據하다. 
細醫 許浚 탄핵 문제로 lE言 任章이 引購하다 
細醫 許浚 탄핵 문제로 大司憲 洪i풀이 引據하다 
細醫 許浚 탄핵 문제로 執義 柳希寶이 引據하다-
細醫 許浚 탄핵 문제로 掌令 李久滾, 持平 南復圭, 成時憲이 引操하 

다 

藥房 都提調 柳永慶 퉁이 대죄하다. 
11 월 23 일 땀을 發散시키는 解熱簡j를 의논해 들이라 명하다. 

12월 18 일 歸牌場을 중지하고자 하다. 

41 년 1 월 5일 
藥房提調 崔天健 등이 운안하니 장을 자고 흑 깨기도 하며 --願는 좀 

그쳤다함 

1월 7일 感、氣는 거의 나았으나 餘氣가 았다고 하다. 

四物JG에 滋賢JL 등을 加味한 약은 봄까지 進細한다고 藥房에서 보고 

하다 

2월 1 일 갑자기 건강이 위급해지다. 

훌i十, 竹鍵, 導짧楊, 龍腦蘇合π, 開關散 등을 들여오다 
王世子가 細醫로 하여금 진찰하게 하다. 
王世子가 熱 치료약을 준비하게 하다 

宣祖가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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